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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하루 동안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자가 3만6103명, 접

종 완료자는 35만7137명 늘었다. 인

구 대비 1차 접종률은 80.1%, 접종 

완료율은 75.3%다.

국내에서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는 인원은 8만1224명이다.

10월 3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

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3만6103명

이 1차 접종에 참여해 누적 4113만

5997명이 됐다.

전체 인구(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 대비 

80.1%가 1차 접종을 받은 셈이다. 18

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92.2%다.

신규 1차 접종자가 맞은 백신 종

류별로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3만

188명, 모더나 5357명, 얀센 501명,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57명이

다.

백신별 누적 1차 접종자는 화이

자 2198만9201명, 아스트라제네카 

1110만6999명, 모더나 655만5034명

이다. 얀센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끝나므로 1·2차 접종 수치에 모두 

반영하는데 그 누적 인원은 148만

4763명이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

은 접종 완료자는 35만7137명 증가

해 누적 3866만478명이다. 전 국민

의 75.3%,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는 87.6%이 접종을 마친 것이다.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신규 35만

7137명을 백신별로 보면 모더나 20

만6602명, 화이자 14만7088명, 아스

트라제네카 2946명이다. 아스트라제

네카 접종 완료자 중 1417명은 1차 

접종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2차 접종을 화이자 백신으로 교

차 접종한 이들이다.

백신별 누적 2차 접종자는 아스트

라제네카 1098만4618명(교차접종 

175만3991명 포함), 화이자 2074만

383명, 모더나 545만714명이다. 나

머지는 얀센 접종자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성별로 보

면 여성이 2574만6790명 중 1954

만1864명이 접종을 마쳐 75.9%, 남

성은 2560만2326명 중 1911만8614

명이 완료해 74.7%를 각각 기록했

다. 1차 접종률은 여성 80.3%, 남성 

79.9%이다.

연령대별 접종 완료율은 60대

가 93.5%로 가장 높다. 뒤이어 50

대 92.8%, 70대 92.3%, 80세 이상 

81.7%이다.

상대적으로 접종이 늦게 시작된 

청장년층 연령대 중에서는 40대가 

86.1%를 기록했다. 

18~29세 82.8%, 30대 80.9%, 17세 

이하 0.6%이다.

1일부터는 12~15세(2006~2009

년생)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 백

신 접종을 맞게 된다. 이날 0시 기준 

12~15세 예약 대상자 약 187만명 중 

50만3333명이 접종 사전예약을 마

쳤다. 예약률로는 27.0%이다.

추가접종을 예약한 60세 이상 고

령층 및 고위험군은 총 101만9036명

이다. 

이 중 전날 하루 동안 3280명이 추

가접종을 받아 누적 8만1224명이 됐

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3

만8289명,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

험군은 4만2935명이다.

11월부터는 50대 이상 연령층과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까지 

추가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이 가운

데 얀센 접종자 중에서는 60만7528

명이 추가접종 예약을 마쳤다. 이들

은 다음 달 8일부터 접종에 들어간

다.

지난 18일부터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16~17세는 총 38만1759명이 

접종을 받았다.

임신부는 3375명이 사전예약을 마

쳤고 이 중 1054명이 접종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에 남아 있는 

백신 물량은 총 1742만6000회분이

다. 화이자 834만회분, 모더나 775

만60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 114만

1000회분, 얀센 18만8000회분이다.

전날 각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예비명단이나 민간SNS 당일 신속예

약을 통해 잔여백신을 접종한 사람

은 1차 접종 기준 1만9568명, 2차 접

종 기준 1만8519명이다. 

이로써 지난 5월27일부터 누적 

잔여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560만

6418명, 접종 완료 204만9753명이 

됐다.
최이슬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율 75.3%…8만1224명 부스터샷
1차 접종 80.1%…16~17세 38만1759명 접종

내일부터 12~15세 접종 시작…예약률 27.0%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을 하던 중국어선 3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이틀간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31일 밝혔

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3척(서해

단 2척·남해단 1척) 중 2척은 조업일

지에 어획량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나머지 1척은 선박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예

방을 위해 해상에서 조사 중이다. 우

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받는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9

월 이후 중국어선 입어 척수가 증가해 

불법조업이 우려되는 만큼 해경 등 관

계기관과 협력해 중국어선의 불법어

업 행위에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 서·남

해어업관리단은 관할 내에 들어오는 

중국어선 세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제

주 해양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

시 중이다.                  신안=이덕주 기자

해수부, 전남 가거도 해역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조업일지 부실기재·선박서류 미소지 혐의

광주 모 에너지 관련 회사에 다니던 

20대 남성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

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족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

권위원회에 괴롭힘 여부 조사를 의뢰

했다.

10월 29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회사에 다니는 A(25)씨가 

지난 10월 27일 오전 8시께 광주 광산

구 모 아파트 고층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7시부

터 시작된 회사 회식을 마치고 주변 

아파트로 향했다.

A씨는10월 27일 오전 0시 16분 ‘특

정 상사의 잦은 욕설·폭언·폭행으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된다. 해당 상사는 

차기 팀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다’는 취지의 문자를 회사 노동위원에

게 보냈다.

A씨는 이후 노동위원과 통화를 했

다. 노동위원은 ‘자정이 넘은 만큼, 내

일 이야기 하자’며 안전한 귀가를 요

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노동위원과 통화를 마치고 

여자친구와 가족에게 전화로 또다시 

힘듦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는 이 회사에서 안전 관리직으로 1년 

1개월 동안 일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평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선

택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사측

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은 “당시 회식 자리에 있었던 

상사들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고 한다. 당사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직원의 고충을 들었어야 할 노

동 위원장은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유족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

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

를 의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 자체 조사 결과 직

장 내 괴롭힘이나 힘듦을 토로한 사실

이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추가

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 

등에서 조사관이 올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상사 욕설·폭행’ 문자 뒤 극단선택…괴롭힘 조사 의뢰

1년 근무 사원, 회식 뒤 회사 관계자에 메시지·통화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1.10.31 안지혜 그래픽 기자 hokma@newsis.com

2021년2020년
자료:질병관리청

909

1240

2221 2061

3270

1211

10월9월8월7월6월5월3월2월1월12월11월10월9월8월7월6월5월4월 4월3월2월

코로나19 신규확진 0시 기준, 단위:명

전일대비

누적확진

36만4700
사망

2849
192061

    31일10월25일

200

400

600

800

1600

1800

2000

2200

서울

경기

인천

최근 7일 국내발생  
2094

1931
20522089

1167 1245

2095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